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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장보고기지 8.1℃“1월 기온으로 역대 최고”

월 평균기온도 최고 기록 재현…“생일(12일) 맞아 기지 역할 되새길 것”

□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남극장보고과학기지에서 1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 기온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1일, 남극장보고과학기지의 최고 기온은 영상 8.1도로, 지금까지 

1월 중 최고 기온이던 2021년의 6.7도를 1도 이상 넘어섰다. 일 최고 

기온이 7도보다 높았던 날도 1월에만 4번이나 있었다. 월 평균기온은 영하 

0.3도를 기록했는데, 역대 최고였던 2020년 12월과 같았다.

□ 2018년에 이어 7년 만에 다시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지현 장보고기지 

제12차 월동연구대 총무는 “기지 영내와 주변에 쌓인 눈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감소했고, 특히 눈이 빠르게 녹아 건물 주변 곳곳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빈번하게 목격됐다”라고 현장 모습을 전했다.

□ 지난달 이례적인 고온 현상의 원인으로 적은 적설량과 여름철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나타난 지표면 가열, 그리고 푄 현상*을 동반하는 강풍 발생 등이 

추정되며, 극지연구소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분석을 진행 중이다.

    *푄 현상: 바람이 높은 산을 타고 올라가 반대쪽으로 불 때, 고온건조한 바람으로 

변화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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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극지연구소 최태진 박사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기지에서 

관측한 기상 자료를 분석해, 남극 로스해 대기순환의 변화가 기지에 푄 

현상을 동반하는 강풍 발생 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겨울철 

기온이 지속해서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 연구팀은 로스해 대기순환 변화가 이번 여름철 고온 현상과도 관련됐는지를 

포함해, 기지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할 계획이다.

□ 한편, 장보고기지의 최고 기온은 지난 2022년 3월 18에 관측된 8.8도이다. 

당시 남극해 동쪽에 고온성 열파가 발생하면서 동남극 일부 지역에서 

평년 대비 기온이 30~40도 상승하는 이상고온현상이 나타났다.

□ 장보고기지는 11년 전인 2014년 2월 12일 위도 74도 동남극 테라노바만에 

문을 연 우리나라의 두 번째 남극과학기지이다. 남반구에 위치해 우리와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12~1월이 여름철에 해당하고 일 년 중 가장 

따뜻하다. 2014년 세계기상기구 정규 관측소로 등록된 이후 10년 넘게 

전 세계에 기지 주변의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포함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히고 있다.

□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은 “장보고기지는 비교적 온난화의 영향이 덜하다고 

알려진 동남극에 있지만, 최근 단기간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 풍향계로서 남극의 기지의 중요성과 역할을 되새기고, 기후

변화 대응 등 연구소에 주어진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1.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주변 1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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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주변 1월 모습

1. 2025년 1월의 장보고기지 주변 모습

촬영일 2025년 1월 15일

촬영일 2025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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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일 2025년 1월 15일

촬영일 2025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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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년 전(2015년 1월)의 장보고기지 주변 모습

촬영일 2015년 1월 22일

촬영일 2015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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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일 2015년 1월 28일

촬영일 2015년 1월 19일


